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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성명  
 
"행정부는 PEF 대표팀과 함께, 회원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 수정안들을 
매우 열심히 만들어왔습니다. 계약 수정안들은 주에 대해 세수중립적이며 첫번째 제안과 
동일한 정도의 저축을 달성합니다. 이 계약의 다른 요소들 간의 비용 할당은 
전환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급 휴가일수는 적어졌지만 현금 지불 또한 
감소되었습니다.  해고 조항은 원래 제안과 동일하며, 이미 비준된 다른 조합 계약과도 
동일합니다.  
 
저희는 대표팀 전체가 재투표를 제의할 것과 회원들이 전체의 요구에 의해 좌우되고 또한 
계약을 비준할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CSEA의 비준이 보여주듯이 행정부가 이성적이고 공정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회원들의 운명은 조합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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